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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2-04-28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1부’ 방송

22-05-05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2부’ 방송

22-05-10 부산시, 언론중재위 부산지부에 부산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

22-05-25

언론중재위 1차 조정 
- 부산시, 13개 항목에 대한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요구.
- 부산MBC, 부산 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빅벙커에 출연해 15분 도시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

22-06-16

언론중재위 2차 조정 
- 부산시, 후속 방송 거절. 축약된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재차 요구.
- 부산MBC,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
- 언론중재위, 최종 ‘조정 불성립’ 결정.

22-06-19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 제기 
- 13개 항목(16개 발언)에 대해 A4 2장 분량 반론보도문 진행자 낭독 및 자막 안내 요구
- 불이행시 1일 500만원 현금 지급 등 요구 

22-09-07 1차 변론기일 예정

2. 제작진 입장

부산시가 해당 방송에 대한 반론권 요구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제작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15분 도시 정책을 비롯해 부산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 권력을 감시
하는 언론의 핵심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라고 생각한다.


